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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단체교섭�경과�보고(3)

조합원 동지 여러분, 작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대학 측이 본 단체교섭을 지연과 해태 행위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짐작은 되나 출처

를 확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유언비어성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는 점을 짚어 드립니다. 대학 측의 

인상률 제시안이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며 이는 지난 8년 전의 것과 유사하다, 이 수치는 노동조

합이 아닌 비교섭 영역 즉 교원 등을 고려한 산출방식에 의한 것이다, 또한 본 교섭은 최소 두

어 달 정도 더 소요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기구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합원

의 결의를 득할 수 없다 등의 내용 들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교섭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며 노동조

합을 분열시켜 의지를 꺾으려는 통상적 책동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차후 구체적 사실이 확인

되면 노동관계법 등에 진정할 것이며, 각급 국가기구에도 관련 사항 들을 신청하겠습니다. 특히 

지연과 해태의 사실은 본 일정별 경과표(붙임)로 입증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학원과 대학의 

실질적 발전을 담당해온 대구대학교 최대 법정 교섭단체와 교섭하면서 외부적 영역과 조건으로 

쟁점사항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제도적 도의적 책임 사항이 될 것입니다. 

대학 측이 8년째 임금동결을 위해 갖은 저글링과 야바위성 손기술을 부려 직원 사회를 우롱

해 왔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공연장의 저글링인지 뒷골목 아이들 앞에 펼쳐지는 현란하

고 유치한 야바위인지는 확인될 것입니다.

  

1. 지난 10여 년간 대학 측은 재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만을 강조하며 임금 동결

을 일상화해 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합니다.

  △ 10년간 재학생 수는 평균적으로 연간 2% 정도 감소한 것은 공시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직원 수의 감소는 학생 수 감소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노동력(량) 대비 학생 수의 감

구분 재학생�수
직원�수 본교�적립금

잔액(백만원)

본교�임금

인상률(%)

공무원�임금

인상률(%)사무 관리 학사 계

2014년도 20,010 203 23 30 256 134,713 0 1.7
2015년도 19,733 196 23 30 249 138,024 1.3 3.8
2016년도 18,779 207 12 29 248 123,547 1.5 3.0
2017년도 17,871 205 14 27 246 122,743 0 3.5
2018년도 17,373 202 14 27 243 116,952 0 2.6
2019년도 17,030 192 17 23 232 119,587 0 1.8
2020년도 17,071 183 17 17 217 109,257 0 2.8
2021년도 16,270 184 15 19 218 108,864 0 0.9
2022년도 15,941 177 13 18 208 105,326 0 1.4
2023년도 15,756 167 11 16 194 106,327 0 1.7

합계 -4,254 -36 -12 -14 -62 - 2.8 23.2
비고 -21% -18% -52% -47% -24.2% - 0.28(평균) 2.32(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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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서로 상계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본교의 학사 및 사업 규모, 관리 시설 및 교지, 각종 

국책 사업 등은 10년 전 그대로 유지 혹은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노동강도(노동

량)은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기간 동안 임금은 동결이었으므로 실질임금 감소

는 고사하고 극심한 임금 삭감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2. 더욱이 직원 1인당 학생 수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부담(%)=A/본교)

  △ 우리 대구대학교 직원 1명이 학생 44.5명에 대응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계

량입니다. 직원 1명당 노동량이 지역 대학 평균 69%, 전국 평균 61%, 비수도권 평균 58%를 

더하여 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마땅한 직원을 충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면 상응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함이 당연한 일입니다. 허상에 가까운 경영위기 이데올로기를 

조장하여 직원들의 고혈을 짤 것이 아니라 실질적 임금 인상 및 직원 충원을 통해 학생 서비스

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3. 1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10년 후도 대학의 경영이 어렵다는 대학 측의 주장은 아무리 

애교심으로 무장하더라도 납득키 어렵습니다. 학부생 등록금 수입을 비롯한 현재적 수입 구조 

문제는 차치하고, 어려운 경영의 상징처럼 구성원에게 강조하는 적립금 규모 감소와 인출 문제

는 대한민국 대학의 대부분 전제된 사항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에서는 지금도 이같은 현

상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 적립

금 보유 현황(2023. 1. 언론보도, 84개교 중 발췌/단위: 억 원)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무엇을 위

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본교 순위와 적립금액에서 축적을 위한 과거의 고통과 헌신, 또한 채워야 

할 미래의 착취와 절망이 머릿속으로 동시에 떠오르는 것은 본 노조만의 의문과 걱정인지, 사회

적으로도 질문해야 합니다.

본교(명)
전국�

평균(193)

수도권

�평균(74)

비수도권

평균(119)

대구경북�

평균(21)
영남대 계명대 대가대 경일대 대구한의

44.5명 27.7명 26.9명 28.1명 26.3명 33.8명 40.2명 28.5명 30.5명 32.9명

부담(%) 161% 165% 158% 169% 132% 111% 156% 146%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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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학 측은 내부의 규ㆍ통제적 조치를 위해서는 항상 각급 공무원 법령을 내세웁니다. 그

리고 각종 처우는 공무원 수준보다 우수하다는 등의 근거 없는 변명을 일삼아왔습니다. 혹은 주

변 대학도 임금이나 각종 처우가 동결이나 퇴행 조치가 이뤄져 왔다고 허위적으로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여타 대학의 처우는 제외하고 다음의 [2024년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로 그 사항에 

대해 대신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입사한 신규 및 소장 직원 들의 단(조)기 퇴직을 사회적ㆍ문화

적 흐름으로만 단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됩니다.

5. 지난 경과 보고 2호(5. 28.) 이후 주요 진행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본 교섭의 촉진을 위해 학교법인 영광학원 사무국을 방문(5. 29.)하여 지연과 해태의 태

도로 일관하는 대학 측에 대해 법인의 감독적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노조는 임금협약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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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산출근거와 타당성 등 제안설명과 아울러 특히, 8년간 임금 동결의 고통을 일정하게 회복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법인 측은 ‘교섭권 및 체결권을 대학에 위임하였으니 원만하게 

협상하고 타결하고, 전통적 관례에 따라 내부에서 해결하고 외부적 문제 제기는 지양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 외부적 문제 제기는 노동위원회 신청이나 사회적 공론화를 의미합니다.

나. 제3차 실무대표자간 회의(5. 30.)에서는 노조의 임금인상률 제안이 대학 측이 감당하기

에 과다하니 노조의 일정한 양보와 조정이 요구된다는 대학 측의 요청에, 본 노조는 일부 조정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노조는 수정제안이 합의의 최저 접점으로 밝히

고, 차기 회의에서는 반드시 대학 측의 성의 있는 접근과 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

다.

2023학년도(원안) 수정안

1. 전년 대비 급여 7.26% 인상: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5% +

  임금동결(2018~2022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2% +

  임금동결(2018~2022년도) 실질임금 상승률 평

균 1.76%(자연호봉 승급분 제외)

2. 기본 성과 상여금 지급

3. 가족수당 인상

부양가족 월지급액
현행 요구안

배우자 40,000원 동일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동일

자녀
첫째자녀 20,000원 50,000원
둘째자녀 40,000원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60,000원 90,000원

1. 전년 대비 급여 3.73% 인상: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2021년 2.5% + 

2022년 5.1% + 2023년 3.6%) 평균

  (자연호봉 승급분 제외)

2. 기본 성과 상여금 지급(좌동)

3. 가족수당 인상: 현행 공무원 지급규정 원용

 

부양가족 월지급액
현행 요구안

배우자 40,000원 동일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동일

자녀
첫째자녀 20,000원 30,000원
둘째자녀 40,000원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60,000원 110,000원

4. 신입 직원 임용 시 경력 산정: 복원

5. 명예퇴직수당 금액 산정: 5년 → 10년(복원)

다. 하지만 대학 측은 제4차 실무대표자간 회의(6. 10.)에서 인사발령에 따른 교섭위원 일부 

변경과 내부적 의견 조정 등을 이유로 차기 협상의 진행을 통해 대학안을 제안하겠다고 하며, 

상기 본 노조의 수정제안 일부를 ‘협상’으로만 밝혔습니다. 본 노조는 대학 측의 지연 및 해태 

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했으나, 최종적 배려의 차원에서 이에 응하며 금주 중에 대학 측의 제안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상 이유, 내부적 상황, 회차만 거듭하는 회의 등으로 교섭을 지연하는 

것은 해태 행위입니다.

    

2024. 6. 19.

제19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